
가나아트파크 보도자료

공방전: 김종권, 신원준 
2017.5.9. ~ 8.20

¨ 전시 개요
전 시 명: 《공방전: 김종권, 신원준》

전시기간: 2017. 5.9. ~ 8.20. ※ 오프닝 리셉션은 생략합니다.

전시규모: 조각 및 설치 작품 20여 점

전시장소: 가나아트파크 가나어린이미술관 제4전시장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17. T.031-877-0500. www.artpark.co.kr)

* 전시 담당: 박정원 큐레이터 psjw9116@artpark.co.kr

* 홍보 담당: 이세원 담당 swlee90@artpark.co.kr  ※ 대용량이미지(웹하드 artpark1020/ gana)

¨ 전시 서문

1개의 공간, 2개의 방

가나아트파크 기획 《공방전》에서 김종권, 신원준 두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제목에 등장하는 

‘공방’이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공(共)방(房)을 언급한다. 

이번 전시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김종권, 신원준 작가는 장흥에 위치한 단층 

작업실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하나의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동시에, 2개의 독립적인 공간을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두 작가가 작업하는 공간의 구조를 전시 동선에 도입하고,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공간을 

대형 작품으로 각각 재현한다. 김종권 작가의 공간 재현 작품은 작은 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작가의 드로잉이나 오브제 등이 함께 전시된다. 신원준 작가의 공간 작품은 나무판을 이용하여 

2층 구조를 사실적으로 제작하는데 주력했다. 조각을 전공한 두 작가는 작업 환경의 조건은 동일하지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독자적인 형태로 완성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번 전시를 통해 물리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예술가 내면의 영역(room)을 시각예술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공방전

김종권, 신원준 작가는 학교 동문이자 집을 짓는 일을 함께 할 정도로 공간뿐만 아니라 서로 공유한 시간도 

많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 중,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 활동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통 작가들의 작품은 자전적인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종권, 신원준 작가는 

감정선을 배제시킨 채, 경험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통찰이 기본적으로 수행되면서 작품은 상징적인 조형성이 

보장된다. 

《공방전》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공격과 방어’라는 공방(攻防)의 의미 또한 내포한다. 작품 속 메시지들은 

세상을 향해 공포됨으로써 삶의 가치가 물질주의로 인해 규정됨을 폭로하고, 오늘날 청년세대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박탈감을 보편적인 시각에서 표현하고 있다. 김종권 작가의 작품은 ‘구조와 

경계’라는 주제로 건물의 구조를 제작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그대로 등장한다. 날카로운 톱날을 배경으로 

나무와 시멘트 철 등으로 만든 작가만의 새로운 구조물은 자본을 담보로 보장되어지는 ‘행복한 우리집’의 

씁쓸한 이면을 내비친다. 신원준 작가는 작품에 고래와 새우를 등장시켜 현대 우화 속 장면을 입체적으로 

재현한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율경쟁주의 속 ‘보이지 않는 손’은 고래처럼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섬에서 조난을 당한지 오래다. 한때는 미래에 대한 낙관과 희망을 꿈꾼 조난자는 새우로 분하여 영영 

행방불명 상태로 남게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의 치열한 내적·외적 공방전이 입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자신 만의 

방/영역(room)에서 제기되는 생각들이 오고가는 과정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절차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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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 〈구조의 확장1〉, 나무, 시멘트, 스텐레스 스틸, 톱날, 36x12x36cm, 2016

신원준, 〈열등감〉, 혼합재료, 200×50×50cm, 2016

¨ 작가별 전시 작품

 1. 김종권 작가

2.  신원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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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별 약력
김종권 (Kim, jong-kwon)

학력
2010 동아대학교 조각과 졸업

개인전
2016 Kim Jongkwon solo exhition 2th, 춘자아트갤러리, 부산
2014 Kim Jongkwon solo exhition 1th, SPACE UM, 부산

그룹전
2017 아트비 아뜰리에 초대전, 8st, 서울
2015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展, 부산문화회관

한국 조각가 협회展, 부산시청 
세월호 추모전시, 안산문화의 전당
아파트展, TL갤러리, 부산
UNDER DOGS(FAST FACE), 미부아트센터, 부산
동등한 식탁展, 예술지구P, 부산

2014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展, 부산문화회관
맥가이버展, 이연주갤러리, 부산
한국 조각가 협회 “인사동에 조각바람 분다 展", KOSA SPACE, 서울

2013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展, 부산문화회관
청년작가 이상기후 보고서展, 오픈스페이스, 부산
UNDER DOGS ROUND HOUSE展, 센텀 갤러리, 부산

레지던시
2016 아트비아뜰리에, 양주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레지던시Cite des Arts, 파리

신원준 (Shin, Won-jun)

개인전
2016 core memory展, 가회동60갤러리, 서울 / 춘자아트갤러리,  부산

단체전
2016 서종타워 갤러리개관展, 양평

창원아시아미술제-청춘본심展, 성산아트홀
2015 미약한 관계-신원준/김수 2인展, 이연주갤러리, 부산

현대조각의 오늘과 내일 펼처보기展, 부산시청
아트부산 아트벤치 프로젝트, 해운대올림픽조각공원
망각에 저항하기-4.16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전, 안산예술의전당
past pace “언더독스”그룹기획展, 미부아트센터, 부산

2014 동등한 식탁展, 예술지구P, 부산
물고기의 꿈展, 예가갤러리, 부산
백인백색展, 해운아트갤러리, 부산
부산 광주 청년조각 기획초대展, 지노갤러리, 광주
갊을 품은 삶展, 미부아트센터, 부산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展, 부산문화회관 
맥가이버展, 이연주갤러리, 부산
"Sea &Blue"展, 미부아트센터, 부산
전국조각가협회 정기전, 갤러리미술세계, 서울
"Stories of 5 Artists", Geoje Sea World, 거제
Art show Busan, BEXCO컨벤션센터 
29인의 "인사동에 조각바람 분다"展, kosa space, 서울

2013 조각의 향연展, 금정문화회관, 부산
제2회 BFAA Art Fair, BEXCO컨벤션센터, 부산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展, 부산문화회관 
ROUND HOUSE “언더독스”그룹기획展, 해운대센텀갤러리

레지던시
2016 아트비아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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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노트

작품에서 집은 자본, 동경, 권력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은 작품에서 톱날이라는 재료를 통해 표현되어진다. 집을 지을 때 기본적 도구로서 

이롭기도 하지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날을 세운 톱’. 그 위에 집이라는 상징적인 구조의 

골조를 세우면서 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낳은 자본으로 가득 찬 

관념의 집이 아닌, 인간 내면을 채워 줄 수 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집에 대해서, 현 시대에서 집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보다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조형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 김종권 작가노트 中 -

사랑하는 사람과의 즐거운 ′기억′.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던 날의 ′두려움′. 

꼭 이기고 싶은 날의 ′열등감′. 

우리들이 한심하게 느껴지던 날의 ′죄책감′. 

여태껏 받았던 편지들을 읽어보던 날의 ′희망′. 

누군가는 했을 것 같은,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소소한 감정과 생각들을 나는 

감정일기를 쓰듯 가슴속에 조금씩 모은다. 이렇게 하루하루 모은 소소한 감정들은 나의 작업에 

모티브가 된다.

- 신원준 작가노트 中 -


